
중국의 “양가” 집단 - “VP” 플러스  

“나노펠” 가공 기능 셔츠 개발 

중국의 저쟝성(浙江省) 닝보시(寧波市)에 있는 양가 집단은 대규모 신사복 

메이커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2004년의 추동절부터 세탁 후에 다림질이 필

요 없는 형태 안정 가공(VP Finish)에 발수ㆍ발유 효과가 있는 나노펠(Nano-

pell) 가공도 한 드레스 셔츠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 셔츠는 베이징, 상하

이, 항저우(杭州)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데, 첫 해의 판매 목표량은 6만 매

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의 나노텍스사는 발수ㆍ발유 가공 나노펠과 나노펠에 다림질 안해도 

되는 기술을 합친 가공, 나노케어(Nano-care)의 두 가지 나노 기술의 특허를 

갖고 있는데, 양가 집단은 2003년 12월에 나노펠의 기술만을 받는 계약을 맺

고, 소요 설비를 600만 위엔(元)에 도입하여, 형태 안정의 VP 가공과 나노 기

술의 나노펠 가공을 결합시킨 하이테크 셔츠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가공은 일본에서도 큰 염색 가공 업자나 합섬 메이커의 가공 기술을 사용하

여 각종 의재료에 가공하고 있다. 

중국에서 이 기술로 만든 제품이 판매되는 것은 최초이며, 양가가 사용하

고 있는 기술은 나노펠에 한정되어 있다. 양가는 언제나 드레스 셔츠에 기능

성을 갖게 하려고 노력해 왔다. 원래 셔츠의 형태 안정 가공은 면 소재의 부

드러운 맛이나 산뜻한 맛, 흡습성, 통기성이 약간 떨어지는 면이 있었다. 그

런데 다른 측면에서 형태 안정 셔츠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익숙해지고 있는 

동안에 그때까지의 형태 안정 가공보다도 고도의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들여



왔으며, 이번에는 나노 기술로 기능성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원래 소재가 

갖고 있는 부드러운 태를 죽이지 않고 더러움을 빼기 쉽고, 구겨짐을 막아주

는 이점이 추가되었다. 소비자의 요구가 점점 까다로워지는 데 따라, 앞으로 

더욱 심한 경쟁도 이겨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